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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 환경오염세 대폭 인상
강원․충북,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개발세 미미

석회석 광산이 있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5개 시․군이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동해와 강릉과 삼척, 영월, 충북 단양군은 6월11일 동해시에서 모임을 갖고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무추진 협의와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이 힘을 합한 것은 시멘트 제조의 주 원료인 석회석 광산 주변의 산자수려한 산림이 벌거숭이 

야산으로 변해가고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도세인 지역개발세 뿐으로 그나마 징수액 중 3%가 해당지역에 징수

교부금으로,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돼 총 징수액의 30%만 교부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쌍용양회 동해공장도 70만평의 광활한 면적을 채광하면서 지역개발세 납부세

액이 한해 1억원 정도에 그치고 교부금은 3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시․군은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키로 하는 한편 지역개발세 대폭 인상 

및 해당지역 배정 확대, 토석 채취지역 복구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앞으로 5개 시․군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례회의 및 업무 공동추진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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